
조그마한 폭탄이라도 위험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사고는 작은 저장용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절차에서 따르면 폐기물
양동이에 2~3 인치 높이의 슬러지가
존재했으나 라벨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원은 폐기물에 대해 동료에게
문의했지만 평상시대로 처치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슬러지에는
나트륨이 메탄올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고체의 막이 존재했습니다. 절차에는
완벽한 반응을 위해 작업자가 중화
용액을 섞도록 요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모든 공정 폐기물의 컨테이너, 용기엔
라벨을 부착하십시오.

•극히 소량의 용기라도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알지 못하는 물질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안전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만드십시오.

•유지 보수 절차에 안전한 폐기물 라벨 및 폐기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상적인 배수 작업 동안 감독자에게 예를 들어, 
슬러지 또는 예기치 않은 고체 덩어리같은 어떠한
특이 사항이라도 보고하세요.

http: //www.aiche.org/ccps/safetybeacon.htm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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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지침은 아랍어,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구자라티어, 헤브라이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그리고 타이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왜 발생했나요

사고는 유해 폐기물을 담은 양동이에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는 동안 발생 했습니다. 
운전원은 보수작업 중 소량의 공정 페기물을 양동이에 받아 중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물과 격하게 반응 하는 물질인 소량의 금속 나트륨이었습니다. 절차는 건조
메탄올을 폐기물 양동이에다 추가하고, 데우고, 6-7 시간 동안 반응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운전원은 절차대로 반응 시간이 소요된 후 양동이에서 액체 폐기물을 비웠습니다. 그가
양동이를 비워내자 양동이에 담긴 물질들은 흘러나와 빗물과 접촉하게 되고 발열반응이
발생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림에는 폐기 전에 소량의 유해 폐기물을 저장하는 양동이, 드럼 및 작은 용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유해 물질과 폐기물을 비교적 작은 양이라도 저장 시엔 매우 위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용기에 폐기물을 추가 하거나, 
어떤 종류의 중화나 오염제거, 또는 다른 화학 작업을 하는 등의 물질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작은 용기라고 할지라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온도
(중합, 분해)나 낮은 온도(동결) 등의 유해 폐기물의 저장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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